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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 중앙대 교수 "온라인상 혐오 발
언, 맥락 데이터 기반 AI로 잡을 수 있다"
 김동원 기자  승인 2021.04.23 18:22

현재 기술로는 혐오 발언 방지 어려워 
중의적 표현이나 뉘앙스 잡지 못해 
네이버 클린봇, 여성 혐오 댓글 65%밖에 못 잡아내 
"문장 맥락으로 혐오 발언 잡아내는 기술 개발 중"

(사진=셔터스톡)

온라인상에서 문제 되는 혐오 발언을 방지하기 위해선 맥락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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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23일 진행된 '제18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에

서 "혐오 발언 댓글 등을 AI가 차단하는 데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맥락 데이터를 이용해야 혐

오 발언을 정확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악성 댓글을 탐지하는 '네이버 클린봇'을 예로 들며, 온라인에 있는 AI 기술이 혐오 발언을 정확하게

탐지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클린봇은 네이버가 악성 댓글을 탐지하기 위해 2019년 11월 12일부터 모든 뉴스에 적용한 AI 시스템이

다. 욕설과 저속한 표현, 선정적 표현, 폭력적 표현, 차별적 표현, 비하적 표현 등 약 35만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학습해 악성 댓글을 탐지한다. 클린봇에 의해 탐지된 악성 댓글은 사용자 선택에 따라 숨길 수 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악성 댓글 탐지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클린봇이 혐오 표현 탐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시험했다. 댓글에 도출된 맥락 기반 의미 정보로 클린봇이 탐지한 악플을 예측하는 지도 기계학습

(SYM)을 실시했다. 대상은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가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여성과 성 소수자, 외

국인으로 했다.

그 결과 클린봇은 성 소수자 혐오 댓글을 86% 정확도로 잡아낸 반면, 여성혐오 댓글은 65% 정확도로 잡

아냈다. 흔히 기준점으로 잡는 70%보다 낮은 정확도였다.

또 네이버 클린봇은 커뮤니티 이름이나 벌레, 조선족, 여포 등 다른 의미가 포함돼있는 단어는 혐오 발언

으로 잡아내지 못했다.

이 교수는 "성 소수자 악성 댓글은 혐오 발언이 두드러져 높은 정확도로 잡아낼 수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

혐오 발언이 두드러지지 않아 낮은 정확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악성 댓글

탐지 기능은 클린봇처럼 혐오 발언을 정확히 찾아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신행 중앙대 교수는 "혐오 발언 댓글은 맥락 데이터 기반 AI가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혐오 발언 댓글을 숨기거나 차단하는 기술로는 ▲키워드 기반 분류 ▲인간코더 기반

분류 ▲커뮤니티 기반 분류가 쓰인다.

키워드 기반 분류는 욕설과 모욕적 용어들이 포함된 표현을 탐지한다. 키워드로 정확하게 혐오 표현을 탐

지할 수 있지만, 중의적인 표현이나 뉘앙스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다.

인간코더 기반 분류는 한국어 이해 능력은 물론 혐오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간 코더가 분

류한 자료로 기계학습 후 혐오 표현을 판별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해석한 혐오 표현을 탐지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커뮤니티 기반 분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추출된 자료로 기계학습 해 혐오 표현을 탐지하는 기술이

다. 새로운 용어와 언어 뉘앙스를 고려해 혐오 표현을 탐지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 내에서만 혐오 표현인

말을 일반화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혐오 발언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 달리, 문장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연구팀에서는 맥락 데이터 기반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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